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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리학Ⅰ 1강 (속도·속력·가속도)

ü 물리란?�만물의�이치를� 다루는� 학문

즉,� 세상의� 모든� 것들을� 측정하고� 분석해내는� 학문이다.

그리고� 여기서� ‘세상의� 모든� 것(=분석의� 대상)’을� 멋있는� 말로� ‘물리량’이라� 칭한다.
예시)� 무게,� 길이,� 속도,� 시간

ü 물리량의 종류� (교과과정�외)

ü 이동거리와 변위

스칼라� ←� � 이동거리� :� 이동한� 거리� /� ‘실제로’� 이동한(걸어간)� 총� 거리의� 합� /� 경로의� 총길이

⇒� tip.� 과정,� 경로가� 중요,� 모든� 길이를� 더해주면� 된다!

� � 벡터� ←� � 변위� :� 위치의� 변화량� /� ‘처음� 위치’와� ‘나중� 위치’의� 차이

⇒� tip.� 처음� 위치에서� 나중� 위치까지의� 최단(직선)거리와� 방향성을� 합침

ex)

스칼라 벡터

크기 O O

방향성 X O

⇓
ex)� 무게,� 시간

⇓
ex)� 힘

경로� :� A� →� C� →� B

이동거리� :� 6m

변위� :� +2m� (오른쪽� 2m)

경로①로� A→B� 이동

이동거리� :� 10m

범위� :� 북동쪽� 5m

변위의� 크기� :� 5m

↳ 별거� 없다.� 그냥� 변위에� 방향성만�
빼주고� 쓰면� 된다.

★★★

★

이� 두� 개에� 집중!



물리학Ⅰ 1강 (속도·속력·가속도)

- 2 -

ü 속도 vs 속력

속도,� 속력� …� ‘빠르기’를� 측정하는� 물리량!!

� 즉,� 어떠한� 시간동안� 얼마만큼� 이동할� 수� 있는지를� 측정하는� 것이다.

그렇다면,� 속도와� 속력의� 차이는� 무엇일까.

우선� 각각의� ‘정의된� 개념’을� 살펴보자.

자,� 여기서� 포인트를� 잡고� 넘어가자.

결국� 속도는� 변위를,

속력은� 이동거리를� 다루고� 있다!

∴� 속도는� 벡터� � � (방향성� O)

∴� 속력은� 스칼라� (방향성� X)�

ü 속도(속력) 변위(이동거리)와의 관계 느낌을 가져보기

2㎧� (1초에� 2m� 이동해요)로� 5초를� 달려간�자동차가�이동한�거리는?

사고과정� :� 1초당� 2m씩� 갈� 테니� 5초를� 가면� 10m이겠네!

식으로�표현하기� :� 2㎧� ×� 5s� =� 10m

정의된�개념으로�이해해보기(일반화)� :�

ü 평균속도(속력)의 정의와 쓰임새, 의미를 알아보기

위의� 예시와� 같이� 자동차가� 2㎧의� 일정한� 속도로� 달리면�

그� 이동거리(변위)는� 시간을� 곱해버리면� 된다는� 것을� 알� 수가� 있다.

그런데� 만일� 중간에� 자동차의� 속도가� 변한다면� 어떻게� 해야� 할까?� 우선� 아래의� 예시를� 살펴보자.

자동차가� A에서� B까지� 2㎧의� 속도로� 2초동안� 가고,� B에서� C까지� 4㎧로� 2초를� 갔다고� 해보자.

그렇다면� 우리는� 다음과� 같은� 정보를� 얻을� 수� 있다.

-� AB의� 길이� :� 2� ×� 2� =� 4m

-� BC의� 길이� :� 4� ×� 2� =� 8m

-� A→C까지� 걸린� 시간� :� 2초� +� 2초� =� 4초

-� A→C까지� 총길이� :� 4� +� 8� =� 12m

속력� =
이동거리

→� 의미� :� 시간에� 따라� 이동한� 거리가� 얼마인가요?
단위� 시간

속도� =
위치변화량

→� 의미� :� 시간에� 따라� 위치가� 얼마만큼� 변했나요?
단위� 시간

A의� 속력� � � =� � � B의� 속력

A의� 속도� � � ≠� � � B의� 속도

(오른쪽� 2㎧)� � � � (왼쪽� 2㎧)

V� =
s

→� � s� =� vt
t

당연하게
받아들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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따라서,� 우리는� 자동차가� 4초� 동안� 12m를� 갔음을� 알� 수� 있다.

좀� 더� 멋있는� 말로� 자동차가� ‘평균적으로’� 1초� 동안� 3m,� 즉� 3㎧의� 속력으로� 달렸음을� 알� 수� 있다.

평균속도(속력)의� 의미가� 좀� 느껴지는가.

결론은� 이러하다.� 평균속도라� 함은� 어떠한� 운동에서� (그� 속도가� 변하든� 말든)� 총변위를� 총시간으로� 나누어� 그

운동구간에서� 모든� 속도들을� 평균낸� 값이라는� 것이다.

ü 평균속도 쓰임새와 응용

위의� 예시에서� 얻어낸� 결과물로� 또다른� 결론을� 하나� 더� 내보자.

∴� 어떤� 물체가� 운동을� 한� 총� 변위는� 평균속도와� 총시간을� 곱하면� 되는� 것이다.�

∴� (물체가� 등속� 운동을� 하든� 말든� 알� 바가� 없다.)

ex)� v-t� 그래프� 이해해보기

옆의� 그래프와� 같이

일정한� 속도로� 달리는� 물체부터� 생각해보자.

그래프의� 밑면적의� 넓이는� 무엇을� 의미하겠는가.

∴� v-t그래프에서� 밑넓이는� 변위를� 의미함을� 알� 수� 있다.� ~①

그런데� 문득� 이런� 생각이� 스쳐지나갈� 수� 있다.

만일� 일정한� 속도가� 아니라면??

옆의� 그림과� 같이� 꼬불이� 모양� 그래프라� 할지라도�

수학에서� 적분법에� 의하여� 매우� 얇은� 직사각형들의� 합으로� 나타낼� 수� 있다.

∴� v-t그래프에서� 밑넓이는� 어떤� 모양이든� 알� 바� 없이� 변위를� 뜻한다고� 할�

수� 있다.� ~②

자,� 그럼� 본격적으로� 평균속도를� 이용해보자.

위의� 예시에서� 얻어낸� ‘평균속도’의� 정의는
총� 변위

이다.
총� 시간

평균속도� =
총� 변위
총� 시간

직사각형의� 넓이� : 밑변 × 높이 = 넓이

⦙ ⦙ ⦙
시간(t) 속도(v) 변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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v-t� 그래프� 등장

자,� 이제� 대답해보자

v-t� 그래프에서� 밑면적은� 뭐라고?

총변위!

그런데� 우리가� 아까� 총변위=평균속도(속도의� 평균값)×총시간임을� 배웠다.

옆의� 그림에서� 밑면적이� 변위를� 의미함은� 알고는� 있지만

저� 꼬불거리는� 그래프의� 밑면적은� 컴퓨터밖에� 계산할� 수� 없다.

그러나� 만약� 우리가� 평균속도만� 알� 수� 있다면�

바로� 시간을� 곱해서� 총� 변위를� 구할� 수� 있게� 된다.

다른� 그래프를� 하나� 더� 살펴보자.

또� v-t그래프인데� 이번엔� 특수하시게도� 일차함수모양이� 나오셨다.

이� 그래프의� 밑면적은� 사다리꼴이기� 때문에

사다리꼴의� 밑면적을� 구하는� 것으로� 총변위를� 구해도� 된다.

그런데!� 다시� 한번� 강조하지만� 이� 그래프는� 일차함수� 그래프이다.

수학시간에� 배운� 바에� 의해서�

일차함수� 그래프� 위� 점들의� y좌표의� 평균은� 중간값과� 같다.

∴� v-t� 그래프에서� 시간에� 따라� 속도가� 일정하게� 변하는� 일차함수� 그래프라면(1)등가속도� 운동� 그래프)

� � 거기에� 바로� 시간을� 곱해주기만� 하면� 총� 변위를� 구할� 수� 있다.

� � 이것이� 평균값의� 위엄이다.

1)� 여기서� 잠깐� :� 등가속도� 운동이란?

다음� 페이지에서� 배우겠지만� 속도가� 변하는� 운동을� 가속도� 운동이라고� 한다.

등가속도� 운동이란� 가속도가� 일정함,� 즉� 속도의� 변화율이� 일정한� 운동을� 뜻한다.

우리는
처음속도� +� 나중속도

로� 평균속도를� 구할� 수� 있고
2

★★★
x축� y축� 값� 모두� 중간값

★ 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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ü 평균속도와 변위 최종정리

②� 평균속도를� 구하기� 쉬운� 특수한� 운동,� 등가속도� 운동(일차함수� 그래프� 모양)

최종점검 문제

ex)� ①

AB구간에서� 3㎧로� 3초,� BC구간에서� 6㎧로� 2초� 갔다.� 평균� 속력은?

②

그림과� 같이� 구� 모양의� 물체� C가� 있다.�

이� 물체는� 등가속도� 운동을� 하여(속도가� 일정하게� 바뀌는� 운동)� A에서� B까지� 도착하였다.

A에서의� 속력은� 2㎧이고� B에서의� 속력은� 4㎧일� 때,� 다음� 물음에� 답하시오.

1)� A에서� B까지� 평균속력은?

2)� A에서� B까지� 시간이� 3초� 걸렸다면� AB의� 길이는� 얼마인가?

ü 평균속도 s-t그래프로 이해해보기

평균속도의� 정의된� 개념을� 읊어보자.

어라,� 근데� s-t그래프에서� y축,� x축을� 통해�

위치와� 시간에� 관한� 정보를� 바로� 얻을� 수� 있다.

기하학적으로� 그것이� 기울기를� 의미함을� 단번에� 알� 수� 있다!

∴� 결론:� s-t그래프� 위의� 두� 점을� 이은� 직선의� 기울기� =� 평균속도

①� 평균속도� =
총� 변위

총변위� =� 평균속도� ×� 총시간
기하학적� 해석 ③� v-t그래프에서의�

밑면적의� 넓이총� 시간

⇒
처음속도� +� 나중속도

=� 평균속도� (⇒� 기하학적으로� 이해)
2

총� 변위(위치� 변화량)

총� 시간

따라서,
총� 변위

를� 그래프� 상에� 표현해보면
총� 시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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ü 순간속도

순간속도� :� 말� 그대로� ‘순간’의� 속도이다.� 방금� 배운� 평균속도가� 어느� 시간� ‘구간’의� 평균을� 나타낸다면

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순간속도는� 말� 그대로� 어느� 특점� 시점의� 속도를� 가리킨다.

v-t그래프와� s-t그래프로� 순간속도를� 알아보자.

①� v-t

그냥� 말� 그대로

어느� 특정� 시간의� y축(속도)을� 읽어주면� 된다.

어려울� 게� 없다.

②� s-t

미분의� 기본개념과� 같다.

AB구간의� 시간을� 점점� 좁혀가다� 보면

A와� B가� 결국� 한� 점이� 되어�

A와� B를� 잇는� 직선의� 기울기는� 결국

A에서의� 접선이� 되고� 만다.

∴� 결론� :� s-t그래프에서� 한� 점에서의� 접선의� 기울기� =� 그� 점에서의� 순간속도

tip.� s-t그래프에서� 두� 점의� 기울기든� 접선의� 기울기든� 우선� 기울기를� 물으면�

∆y축� 물리량
에� 따라

∆위치
인� 속도와� 관련이� 있다!∆x축� 물리량 ∆시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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ü 가속도

제대로� 일러두지만� ‘속도’가� 변한다.

속도는� 뭐를� 가진다고?� 방향성!!� 그리고� 크기!!� (→벡터이다!!)

그런데,� 가속도는� 속도가� 변하는� 운동이란다.

정답은� ①,� ②,� ③� 모두이다.

즉,� 속도라고� 함은� 그� 크기� 또는� 방향� 중� 하나만� 변하여도� ‘속도가� 변했다’라고� 표현할� 수� 있다.

그리고� 그것이� 바로� ‘가속도� 운동’이다.

가속도� :� 시간이� 지남에� 따라� 속도가� 변하는� 정도� =
속도변화량

=� 속도� 변화율� (단위:� ㎨)� � � � � 벡터!!!
단위시간

즉,� 속도는
방향성

라는� 속성을� 가지고� 있음을� 배웠다.
크기

그러면� 여기서� 문제,� 다음� 중� 속도가� 변하는� 운동은? +추가질문:� 각각의� 가속도를� 나타내어보자

①� 운동� 방향만� 바뀌는� 운동

⇒

②� 속도의� 크기만� 바뀌는� 운동

⇒

③� 속도의� 크기� &� 운동� 방향� 모두� 바뀌는� 운동

⇒

★★ ★★

★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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ü 가속도와 힘

뒤에서� 더� 자세히� 배우겠지만� 물리에는� 국민� 공식이� 있다.

그것이� 바로� 그� 유명한� F=ma.

이� 식의� 의미에� 대해선� 다음� 시간에� 알아보도록� 하고,� 우선� 오늘은� ‘F‘와� ’a‘의� 관계성에� 주목해보도록� 하자.

또한� F와� a는� 위� 식에서� 알� 수� 있는� 비례관계~①를� 가진다.

∴  ∝  � � � ⇒� 둘은� 크기도,� 방향성도� 비례관계이다!

또한� F와� a는� 서로� ’필요충분‘관계~②이다.� 즉,� a가� 있으면� 반드시� F도� 있고,� F가� 있으면� a가� 발생한다.

이� 둘의� 관계를� 좀� 더� 피부에� 와� 닿게� 느껴보자.

ex)

ü 최종정리

<힘의� 방향과� 운동방향(속도의� 방향)이� 서로� 반대>

⇒� 속도가� 느려짐� (-가속도)

<힘의� 방향과� 운동방향(속도의� 방향)이� 서로� 나란(일치)>

⇒� 속도가� 빨라짐� (+가속도)

가속도는� 항상� 두� 가지� 의미로� 읽어주자.
①� 속도가� 변한다.�   



②� 힘에� 비례한다.� (힘의� 정보는� 곧� 가속도의� 정보이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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ü 여러 가지 가속도 운동

� 앞서� 배운� 내용을� 잘� 기억하며� 따라와� 보자.

첫째,� 어떤� 운동이� 가속도� 운동인지� 아닌지� 확인하는� 법은� 간단하다.�

� ①� 정의된� 개념에� 따라� ‘속도가� 변하는지’� 살피자.� 가장� 쉽고� 빠르고� 직관적인� 방법.

� ②� F∝a에� 의해� F=0인지� 아닌지� 살피자.� 다시� 한� 번� 말하지만� F와� a는� 필요충분조건이다.�

� � � � 따라서� F≠0이면� 무조건� a≠0이다.

둘째,� 이번엔� 가속도� 운동임이� 확정되었을� 때(단,� 가속도≠0)� 그� 가속도� 운동의� 양상을� 살펴보자

� 가속도� 운동의� 양상은� 크게� 두� 가지로� 나뉘는데� 그� 기준은� 가속도의� 변화� 여부이다.

그런데,� 속도� 변화율을� 직관적으로� 파악할� 수� 있는� 운동들의� 경우� 속도� 변화율을� 기준으로� 등가속도� 운동을�

파악해도� 되지만,� 그렇지� 못한� 경우도� 상당히� 많다.� 따라서� 앞으로� v-t그래프와� 같이� 속도� 변화율을� 직관적

으로� 알� 수� 있는� 경우가� 아니라면� 가속도� 운동의� 양상을� 파악할� 땐� 힘의� 양상을� 살피자.� 다시금� 강조하지만�

힘의� 정보는� 가속도의� 정보를� 알려준다.�

가속도� 운동

등가속도� 운동� :� 가속도가� 일정한� 운동� =� 시간에� 따른� 속도변화가� 일정한� 운동�

� � � � � =� 물체에� 가해지는� 알짜힘이� 일정한� 운동

~등가속도� 운동� :� 가속도가� 일정하지� 않은� 운동�

� =� 시간에� 따른� 속도� 변화가� 일정하지� 않은� 운동�

� =� 물체에� 가해지는� 알짜힘이� 변하는� 운동

등가속도� 운동� 예시
↳ 힘이� 일정!! Vs

~등가속도� 운동� 예시
↳ 힘의� 크기� or� 방향�
or� 둘� 다� 바뀐다!

자유낙하� 운동 등속(력)� 원운동

포물선운동
가로방향� 운동

찢어라!
세로방향� 운동

➊번� ⇒� 자유낙하� 운동
➋번� ⇒� 등속직선� 운동

전체적으로� 봤을� 때�
⇒� 등가속도� 운동

★

★

★

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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ü a-t그래프 (가속도-시간 그래프) & 가속도

v-t그래프와� 양심은� 같다.

v-t그래프에서� 면적은�

v×t로� s(변위)를� 뜻하였듯

a-t그래프에서도� 밑면적이� 의미하는� 바는

축� 물리량인� t와� 축� 물리량인� a를� 곱해주면� 된다.

∴� 결론:� a-t그래프에서� 밑면적:� 속도변화량

※� 참고(혹시� 몰라서...)

가속도� ×� 시간� =� 속도변화량

① 의미� 읽기� :

단위시간� 동안� 얼마만큼� 속도가� 변해요?(=가속도)

×� 시간

=� 해당시간� 동안� 속도가� 변한� 양

ex)� 1초에� 2㎧씩� 빨라집니다.(=2㎨)

3초가� 지나면� 얼마나� 빨라질까요?

⇒� 6㎧

② 그냥� 수식으로� 생각해보기� :

가속도()
∆

∴×

∆
×

∆

ü v-t그래프 & 가속도

구간� A에서� B까지의� 운동은� v가� 점점� 커지는� 가

속도� 운동이다.

잠시� 가속도의� 정의된� 개념을� 떠올려보자.

어라,� 축엔� 시간이� 축엔� 속도가� 나와있다.

따라서� 기하학적� 의미를� 위� 그래프에� 표시해보면

위� 그림과� 같이� 두� 점을� 이은� 직선의� 기울기가� 된다.

∴� 결론:� v-t그래프에서� 평균가속도=직선의� 기울기

순간가속도는� 어떻게� 구할지� 대충� 감이� 올� 것이다.

앞서� 순간속도를� s-t그래프에� 구할� 때와� 마찬가지이다.

미분하여� 접선의� 기울기를� 구해주면� 된다.

∴� 결론:� v-t그래프에서� 순간가속도=접선의� 기울기

어찌되었든

순간가속도가� 되었든� 평균가속도가� 되었든

v-t그래프에서� ‘기울기’는� ‘가속도’를� 의미한다는� 것을�

기억해야� 할� 것이다.

∆속도
시간


